[image: image1.jpg]


[image: image2.jpg]


[image: image3.png]


[image: image4.jpg]Ty



[image: image5.png]TxH iz opyz!
Ebnfll o Ikl






�





�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격 중단 및 불참 선언





노동조합, ‘한국노총 긴급 투쟁 결의대회’ 참가 �포스코 고공 농성에 대한 정부의 폭력 진압 규탄 및 노동탄압 분쇄   





[제14 - 437호]


2023년 6월 7일(수)





��������KT노동조합과 최장복 위원장은 6월 7일(수) 14시, 포스코광양제철소 정문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의 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의 긴급 투쟁결의 대회’에 참가하여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렬 정부의 유혈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대회에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성명 내고,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 반드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물을 것”��대회는 투쟁영상 상영,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투쟁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참가자들은 광양북 초등학교로 이동, 광양경찰서까지 약 2km를 가두 행진했다. �앞서 지난 2일(금),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농성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금속노련 사무처장 을 구속한 데 따라 이를 비난하고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포스코 농성 과정 중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7일 결의대회에 앞서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한편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이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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